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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4. 4. 22.(월)

4월 22일부터 심뇌혈관질환 네트워크 구성원이 아닌 
의료진도 ‘신속의사결정 플랫폼’에 환자 의뢰 가능
- 응급수술 가능 병원이 많지 않은 대동맥박리 환자 등의 신속한 

최적 병원 선정과 전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4월 22일(월)부터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문제

해결형 진료협력 네트워크 시범사업*(이하 네트워크 시범사업)의 인적 네트워크

에서 사용 중인 ‘신속의사결정 플랫폼’에 네트워크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의사(이하 시범사업 미참여자)도 급성심근경색증, 뇌졸중, 급성대동맥증후군 

환자를 의뢰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 (기관 간 네트워크) 권역심뇌센터 중심의 10개 네트워크(권역센터 제외 참여병원 55개)

   * (인적 네트워크) 최소 7인 이상의 전문의로 구성된 55개 네트워크(참여전문의 1,317명)

  시범사업 미참여자도 플랫폼을 통해 환자를 의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역 응급실 

등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미리 간단한 이용 신청과 인증 절차를 거쳐 플랫폼에 가입한 

경우 급성심근경색증, 뇌졸중, 급성대동맥증후군 환자를 소재지 관할 네트워크에 의뢰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특히 대동맥박리와 같이 응급수술이 가능한 병원이 많지 않은 

경우, 환자가 발생했을 때 수술이 가능한 의료진과 수술실 등이 있는 병원을 

찾기 위해 플랫폼에 환자를 의뢰하면 최적 병원을 보다 신속하게 찾아 

전원할 가능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최근 어려운 의료 현장 상황과 맞물려 심뇌혈관질환 

환자분들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다”

라며, “네트워크 시범사업에 참여해주신 분들은 물론이고 네트워크 시범사업에 참

여하지 않는 의료진들께서도 미리 플랫폼에 가입해 놓으시고 필요할 때 활용하시

길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플랫폼 기능뿐만 아니라 시범사업 운영 전반에 대해서

도 보완이 필요한 점은 적극 개선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보도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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